
잘못 쓰이는 우리 말과 글 

國語 誤用의 碩向에 대 하여 

朴 甲 z* 
〈서울大 교수) 

머리에 

언어는 변화플 그의 한 속정으로한다. 따라셔， 우리의 국에도 시래척A 

로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. 

言짧윤 이렇게 변화펀 말을 사용하며 그 시대를 살아간다. 그러나， 이 

렇게 변화하는 말을 쫓다 보면국민용에의 통얼을 폐하지 못할 뿐 아니라 

의사 소통마저 제대로 돼하지 뭇하게 훤다. 이에 근혜 국가들은 국만 용에 

툴 통일하게 펴였고， 이의 사용을 강제하게 되였다. 우리의 경우는 1912là 

최 초로 표준에의 규정융 명문화하였고，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얀에 와 

서 그 조건올 종더 분명허 규정하였다. 그 뉘 1936년에 표준말을 사정 한 

바 었다. 

이렇게 한 나라.의 언어에 태해 閒鎭政策이 꾀해치게 되면 流動的안 일 

‘용어와 규범척인 표준어 사이에 흔히 틈。1 생기거l 훤다. 그러고， 그 運用

이 문제가판다. 

우리 국어의 경우도 규뱀에서 벗어난 많은 운용이 푼제가 되고 있다. 

말소리(륨題)， 날말의 형태와 의며， 文法， 外來語 및 분자 언어혹서 맞춤 

법 (正書홉)의 운용에 오용이 빚어지는 것이 그것이다. 여커셔는 이러한 

큐뱀에셔 엇에나 찰뭇 쓰이는 것들의 경향융 類型化하여 살펌￡로써 국어 

오용의 살상을 파악하며. 나아가 국어를 정리하고 바릎 언어 생활을 함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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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1 바치 하도록 하기 로 한다. 

1. 발음상의 오용 경향 

우리 언어 생활에서 말음이 찰뭇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

있다. 그것은 륨價의 혼란이 벚어진 것， 長短흡의 혼란이 벚어진 것， 경 

용 또는 격음A로 바뀐 것， 變異가 딸뭇된 것， 語‘調가 잘뭇펀 것 짜위로 

나눌 수 있다. 그러면 이들 오용의 예를 구체적￡로 살펴보기로 한다. 

1) 음가의 혼란 

음가가 제대로 나지 않는것의 대표적안 것으로는 / ~. ~. -11. 셔 • -11 
통의 모음과 연음되는 받칩이 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들 수 였다. 

모음의 부정확 및 혼란은 알쩌키 19501션래 중반기부터 이미 지척되싹 

오먼 것으로 오늘날 그 경향이 심화훤 것야다. 

/니~꺼/의 혼란은 방언의 영향￡로 보이나， 오늘날은 아주 심해쳐 젊 

은 세대는 이들 두 좁素의 구별조차 하지 뭇하는 지경에 이르렸다. 그리 

하여. / B /, /뀌/의 발옴을 제대로 하지 뭇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， 단에 

의 행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， 혼란울 맺고 있는 섣정이다. 이의 래표척 

인 예플 들면 다음과 같다. (예에서 >는 우측의 것이 잘뭇된 것임을 냐 

타내고. rv는 대렵되는 것을 나타낸다. ) 

카케>카개， 가운데>카운대， 나그네>나그내， 메마르다>얘바르다， 여드레> 

얘드래， 자너1>자내， 치케〉치캐， 쩔레>쩔래， 

술래장기>솔레잡기， 카리캐>가리게， 깔개>칼거1. 덮개>덮게 

서 /가 /-/로 바뀌 어 발음되는 현상이 강하다. /l/와 /-/의 흠란은 

본래 경상， 함경 방언에 나타나먼 현상이냐， 이것이 일반화한 것야다. 

거 머 리 >그버 리 , 커 지>그치 , 건널묵>건늘목， 더 렵 다>드렵 마， 서 다>스마， 

어른>으른， 처음>츠음， 천천허>촌촌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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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과/음은 거의 이풍 모음 /궤/로 바뀌였다. 그리하여 /외상(外上)/은 

/웨 상/， /외 국/은 /웨 국/이 되 었다. 

/-1/음은 /까/ 본래의 음 외에 /-. -'l1. 1/로 발음된다. 제 1 음철에서 

/-/, 제 2음철이냐 그 이하에서는 /1/. 소유격의 경우는 /뀌/로 말음된 

다. /-/음은 오늘날 인정 하지 않우나. /-11. 1/음은 판용으후 인정 하고 

있다. 그려냐， 이러한 말음은 앞우로 표준 말음을 사정할 해 충품한 논의 

가 있어야 할 것이다. 

-: 우사(醫師)， 2.섬 (疑心)， 우식 (嚴式)

1 : 회 이 (會議)， 사이 (謝意)， 전문이 (專門醫)

세 : 즐거운 나에 집(즐거운 나의 칩)， 너에 애안〔너의 애안) 

받침 소리가 연음될 혜 제 음가를 내지 풋하는 것도 대표적안 오용의 

한 가지이다. 

교시 (꽃이 ), 부에 게 (부엌 에 ), 파슬〔팡을)， 이 비 (잎 이 ) 

2) 장단음의 혼란 

국어는 음의 창단야 쿠멸되어야 하는 언어아다. 그래서 눈(眼)rv눈: 

〈雪). 밤(夜)rv밤 : (棄)을 구별하도록 되어 있마. 그러나， 현대 국어에션 

이 구별야 너무나 되고 았지 뭇하다. 

가장(家長)rv카:장(假裝)， 방화(防火)rv망:착(放火). 서 광(西光)rv서 :광(瑞光) 

사형 (私뻐)rv사:형 〔死7flJ)， 회 의 〔懷疑)rv화 :의 (會議)

3) 경음 및 격음의 강화 

역사걱무로 불 혜 경음 및 격음은 다른 음소에 비해 후세에 말달된 것 

이다. 그러기에 이들에 의한 기능 부담량은 많지 않은 펀이다. 그런데， 근 

자에는 이러한 경읍 및 걱음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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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語1쩌는 참으로 많다. 그중 몇 캐툴 들면 다음과 갈다. 

거꾸로>꺼꾸로， 구정물>꾸정물， 닦다>밖다， 먼지다>떤지마， 삶다>짧다， 

세 련되 다>쩨 련되 다， 세 다>째 다， 착다>짝다， 철다>쩔다， 조픔>쪼끔， 좁다> 

총다， 줄다>출다， 

간(間)>칸， T리 다>꾸리 다>쿠리 다， 덩 굴>멍 쿨， 물구멍 이 >울쿠덩 이 , 빵 

풍>펑풍 

이러한 경음 및 격읍화 현상윤 외래어의 수용에도 나타냐 혼란융 빚그L 

있다. 

뻐 스Cbus)/ 빠다Cbutter)j 빡나나(banana)j 빽 Cbag)j 램 (dam)j 옛스(dance)1 

께 임 (game)/ 깨스(gas)j 챙 (gang)j 까소렌 (gasoline) 

키 εKguitar)j 플라스(glass)j 훌푸(golf)j 크렬 (grill) 

4) 음운 변이의 흔란 

역사척인 변천(change) 이 아니라， 공시척안 음운의 변동(variation)울 

음운 변이 라 한다. 이 러한 變異현상￡로는 歸훌， 同化， 脫落， 感加， 異化，

縮約 등이 었다. 오늘날 국어에는 이러한 변이 현상에 않은 잘풋이 벚애 

지고있다. 

귀착의 대표척안 오용A로는 풀 받첨의 발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

을수 였다. 

넙 다(넓 다)， 념 지 〔넓 지 ), 막고〈맑고)， 말지 (맑지 ), 읍께 〔옳게 ) 

동화의 오용의 대표척인 예는 r 1 J모음통화의 혼란과， 자음첩연 및 쿠 
캐음화가 제대로 꾀해치지 않는 것야다. 

["1 J요읍동화의 오용의 예로는 다음과 갈윤 것이 었다. 

내리다>나리다， 아치랭이>아치랑이， 채 lll>차에， 가랑이>카랭이， 카자마> 

가재미，곰팡이>곰팽이，지팡이>지챙야 

자옴첩 변의 ..2..용은 척힌 글자 소리 대후 발옴하는 것이 다. 각흔[kalt-ron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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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폼살 [ d3;}t-momsal] , 종로 [d30 l)-ro] , 법률 [b~p-riul] ， 원리 [won-riJ 

가그예다. 

그러고 줌端音 ̂ , Ã , ;;<:.에 의한 前폼륨化로 말미암아 오용이 빚어지 

는 것도 문제아다. 

수중다>수정 다， 으스스>으시 시 , 부스스>부시 시 ，~스대 다>~시 태 다， 갖 

운>갖안， 

쿠개음화는 비교척 찰 지켜지고 있다. 다만 역사적으로 평안 방언이/ 

'C/, /'E/의 구캐음화를 경험하지 않았으벼， 삼남 지방에셔 /'/, /동/야 

각각 /Ã/, /λ/2.로 변화하는 쿠개음화를 보여 오용이 맺어지고 있다. 

‘첨성’이 ‘겸심’， ‘철단냐다’가 ‘결단나다’로 바뀌는 遊口蓋흡化의 경향 

도냐타냐고 있다. 

탈락(脫落)의 대표척안 오용은 불규칙 활용이 제대로 폐해지지 않는 갯 

이다.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은 ‘ H ’불규칙 용연과， ‘λ’불규칙 용연약 

잘뭇펀 활용이다. 

더운>엽은， 추뛰>훌어， T해(찢)>굽어， 냐은>낫은， 이어>엇어 

이밖에 /2./야 /1-, 'C, λ/ 앞에서 탈략되는 경우가 있는데， 이것야 

쩌1 대로 지켜치치 않고 있다. 

나날이>날날이， 짜넙>말넙， 다달이>달달이， 마되(斗升)>말되， 마소〔馬牛) 

>말소， 바느철>바늘질，푸삽>불삽， 짜천>쌀천， 소나무>솔나우 

類推에 의한 오용2.로 보이는 /2./ 챔가， 또는 /.L./T/ 첨가 현상도 두 

드러진 것이다. 

고르다>골르다， 냐료마>냥르다， 다르다>말르다，모르다〉올르다， 푸르다> 

‘폴르마， 사르다>잘르다， 자르다>잘르다， 흐르다>흘르다 

고맙마>고마움다，뜨캡다>뜨거움다i 법다>며융다， 반갑다>반가웅다， 사냥 

다>사냐웅다， 아름당마>아릎다웅다， 즐겁다>즐거움다，춤다>추융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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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 ‘괴다， 펴다. 꾀다. 씌다. 최다’ 짜위 이미 /1/ 모음이 축약 

펀 말에 다시 /1/ 모옴이 첨가되는 현상도 보안다. 

괴다>파이다， 혜다>펴이다， 외다>외이다， 씌다>씌이다， 죄다>최이다， "'] 

다>최이다 

5) 어조(語調)의 흔란 

어조(intonation)란 고조(pitch)와 말미 연접 (terminal juncture)이 합 

쳐진 것을 이른다. 어조는 제대로 한먼 지도해 본척도 없기 혜문에 그 혼 

란상은 심 각하다. 어 조의 흔란은 말하기 뿐만이 아니 라， 읽 기 에 까지 냐타 

나고 있다. 

II. 어휘의 오용 경향 

1) 형태상의 오용 

여휘의 요용은 형태와 의미록 냐누어 살펴볼 수 있다. 형태상의 요용은 

표준어와의 상대적안 판계에서 몇 가지로 그경향울 유형화해 볼 수 있다. 

그것윤 천통적안 형태률 수용함A로 오용이 되는 경우와， 변화 형태를 수 

용함으로 오용이 되는 경우 및 특정한 異形態를 취함￡로 오용이 되는 경 

우카 그것이다. 

첫째 천통척 형태 수용에 의한 요용 

표준어는 이상적인 언어요， 이에 대해 일반척￡혹 공동스렵게 쓰는 것 

을 共通語라 구별할 수 있다. 여기서 전통척 형태의 수용이란 표준어가 

전통척 형태에서 변화된 것A로 잡혀져 있는데， 공동어는 천통척 형태의 

말이 그냥 쓰이므로 오용야 되는 것이다. 

카운례>가운대， 져울>져을， 패다(支 • 潤 • 醒)>고이다， 꾀마>꼬이다， 기음 

(雜草)>기 성 , 내 려 다〔降)>나리 마， 나중〈乃終)>내 중， 덩 굴〈흩)>녕 좋， 놀>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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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， 도려에>도로혀， 뉘곁>뒤안， 오A다>모두마， 메밀>모밀〈홈)， 베개〔沈)> 

벼 개 , 비 배 다(援)>부바 다， 서 른(三十)>설흔， 예 날좁(六七)>얘 닐곱， 여 물다 

‘(實)>영 글다， 응달(背陰地)>음달， 졸음〉자블읍， 줍다(給)>춧마， 하염 없 다> 

하용없다 

여러한 전통척 형태란 고어의 형태를 의미한다. 딱라서 Gilliéron~ 方

릅周圍說에 따라 경기 지역에셔 멀리 떨어진 지역에 고어가 않이 남아 쓰 

에으로 이 지역의 話者에 이러한 오류가 많이 맺에진다. 지역적우로 볼 

혜 경상 방언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. 

둘째， 변화 형태 수용에 의한 오용 

변화 형태 수용이란 전통적안 옛 형태에서 변화된 형태를 수용함~로 

-오류가 빚어지는 것을 의미한다. 이것운 전통적안 형태를 표준어로 작정 

τ하였 ó 냐， ó 1 의 변형이 쓰이으로 오류가 빚어지는 것을 의미한다. 이러한 

-오용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었다. 

7각정이(各홉漢)>착갱이， 갈치(刀魚)>칼치， 고?강(中)>고깔， 꼭뒤>뒤꼭지 

귀엣말>렛속말， 담그다(沈)>담다， 역살>역서려， 발가락>발꼬략， 비둘기>배 

들기， 센개〔白狗)>훤개， 수펼>숫벌， 여드레>여드래， 옴픔>오큼， 으스대다> 

￡시태다， -장이 CIlD>-챙이， 한결>행결， 한강>행견， 황석어젓>황새기젓， 

흉협 다>흉엽 다， 흑임 자(黑훌子)>시 금자 

세째， 특정한 이형태 수용에 의한 우용. 

다른 형태의 말이 둘 이상 있는 가운데 그 중 바르지 않은 것을 사용함 

-으로 잘못이 빚어지는 것이다. 

어떤 형태의 말이 음운 변화로 말미암아 에형이 탄라진 갱우 흔히 이 

말 가운데 하냐를 택해 표준어혹 규정하게 된다. 그뿔 아니라， 같은 사물 

을 지칭하는， 어원을 달리하는 말도 어떤 하나를 표준어로 작정하기도 한 

다. 이런 경우 어떤 형태가 표준어인지 분갚되지 않아 오용이 빚어지게 

펀다. 이 러 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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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비>카치， 거치척커리다>걸거치다， 집케손카락>캠치， 칼끄럽다>까끄볍다」 

Z칼끔칼끔하다>까끌까끌하다， 엣대추>산대추， 벌헤>벌거지， 산돼지>멧돼지， 

새색시>새 악시， 센개>펀개， 소나치>소악"1. 연방>연신， 오른쪽>바른쪽， 웃 

도리>윗도리， 웃사함>윗사항， 윗니>웃니， 윗자리>웃자리， 잎>잎새. 

2) 의마상의 오용 

어휘의 의미면에서 벗어지는 오용은 두가지 경향으로 냐누어 생각해 폴

수 있다. 그것은 풋이 비슷하기 혜문에 혼용되는 것과 형태가 비슷하기 

혜문에 혼용되는 것， 그리고， 같은 뜻의 말을 겹쳐 씀으혹 잘뭇이 빚어치; 

는 세 가지가 그것이다. 

첫째， '111 슷한 풋의 말 흔용 

거멍~검탱， 걷다~커두다， 캡켈~껍데커， 그렁으로~그러으로， 느리마~놓 

다， 마르다~툴리다， 돌~올， 둔껍다~투엽다， 요래~모새， 요퉁이，..，_..!요롱이， 옥

~몫， 바라보다~쳐 다보다， 빠르다~이 르마， -번째 'V-째 언， 배 치 다"-'''1 추다，. 

빚~볕， 쌓다~싸다， 앵키마~엉키다， 앓다~맺다， 흩~흥， 한글~국어 

풀째， 비슷한 형태의 말 혼용 

까불다~까부르다， 난~낫~낮~낮~낱， 느리 다~늘이 다， 여 다~띄 다， 맞추다

~맞허 다， 받허 다~바치마， 밸。l 다~밸리 마， 푸수다'V부시 다， 붙이 다~부치 다， 

-박이，..，_.-배치， 어스릎~으스픔， 여위다~여의다， 하느념~하나념 

세째， 통의어 반복 사용 

넓은 광장， 냥운 여생， 따뭇한 온정， 새 신랑 

시월달， 역션앞， 저우는 세모(歲幕) 

ill. 문법상의 오용 경향 

문법상의 요용은 어휘의 형태척안 것과 號離的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

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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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어휘의 형태론적인 오용 

어휘의 형태론척안 오용응 활용어미， 조사， 피 • 사통， 첩사， 매우법 애 

'''1 및 정속자 둥올 어법에 맞치 않게 쓰는 것야 태표척언 것이다. 

활용 어미를 잘뭇 써 오류블 맺은 것은 다옴파 같은 것이 었다. 

-구효>-주려， -71 에>길래， 내로라>내노라， -2.는치>2.렌지， 돼>되， 알맞 

윤>알맞는， 않>안， -오>-요〔終結語尾)， 아/어라>거라 

그리고 활용형 빛 곡용청 가운데 유사한 것이 있어 흔란。1 일어나는 것 

:‘으로 다음과 갇은 것이 였다. 

-먼rv-든， -려 rv-러， -부로~-o .. 으로， 

조사 및 정사의 오용도 찰뭇 쓰는 것과 1011 슷해 혼란이 맺어지는 두 가 

치가 였다. 

요용의 예 : -새 혀 >-새 로에 , -마저 >-마자， 혜 >채 , -하다>-좁다， -하다>-스 

렵다 

혼용의 예 : -개 rv-게， -로서"-'-로써， -에 rv-에， 게>께， -이"J-허 

사통 펴동의 오용은 소뷔 사통 및 띄동 캡사의 들고 남과 혼란이 문제 

가 된다. 

깨다>깨이다， 꾸이다>꾸다， 메우다>메꾸다 

끼여>꺼어， 씌다>봐이다， 패다>패이마 

2) 통사적 오용 

통사척 오류의 대표척인 것은 문장 정분의 잘풋펀 호응과 태우법의 표현 

체계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이밖에 캡속어의 不適， 시제의 불 

혈치， 오호한 표현， 부척절한 단어의 사용， 조리에 맞지 않는 불분명한 

풍현 둥을 듭 수 있다. 이들 ，..2_용의 예를 몇 개 들어보연 다읍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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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주술어의 호응〉 

훈민정음ξL로 말마암아 국어사를 분명히 잘필 수 있케 펀 조선 시디1 에는 푼자 

나 읍운의 칸이 화Cf훔易化) 현상이 보였고， 강요경 창 이 후에 는 새 로운 모습으료 

바뀌어 오늘의 운체와 문장을 이루게 되었다. 

〈국어의 이해〉 

위 문장에서 서술어 ‘바뀌어’와 ‘이루게 되었다’의 주어는 생략되었을 

뿐 아니라， 무엇 인치 조차 불분명 하다. 

〈배논리 ·주술 호응〉 

3.1정신운 71 독교 자장을 카진 많은 사함들이 연유되였는바 커독교에는 “개안 

구원”과 “샤회 구원”의 2가치가 있다고 하는데， 오늘날 이 시대블 살고 있는 우 

리들야야말로 키미 독립 정신안 사회 구원 국카 규원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아 

니할 수 없다. 

<3.1 정신을 계송하는 자세〉 

형익운 지게를 진 채 바위 위에 서셔 자커가 지금 우엇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、 

게 될 혜까지 그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. 그러나 지케카 캅자기 거추장스러워 

쳤다는 생각도 그리고 。1 킬로 곧장 저 남자에게 뛰어가 버련 수는 없는 자커의 

위치란 것이 석 달만에 비로소 맛보아지는 속펀 외로웅， 그리고 그 간격의 탓。l 

라는 계산도 이미 그의 것이 아니었다. 

〈한국 단연 운학 대계 권 10> 

첫째 운장은 논젤， 둘째 문장은 소설의 한 쿠철이냐， 추술어의 호웅야 

안 되고， 그 의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비논리척인 글이다. 

이밖에 벤역문죠라고 하는 국어 아난 외국 문장투도 요용의 한 경향A 

로 보아야 한다. 앞의 소설 문장의 ‘맛보아지는 속훤 외로움’도 이러한 

것이다. 

N. 정서법의 오용 경향 

표기에 찰뭇이 빚어지는 대표척안 경우는 語源을 밝히느냐. 혹은 밝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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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가로놓여 있다. 우리의 맞춤법은 “소리대로 척되， 

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서 원칙”올 삼고 있다. 따라서， 국어의 표기법응 二

重性을 지니고 있어 숙명척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우며， 이혹 말미암아 많 

응 요류가 빚어지고 있다. 표기상의 대표척안 오류를 몇 가치로 유형화하 

여 살펴 보면 다옴과 같다. 

첫째， 語幹 또는 名詞에 接離가 이어질 혜의 어원 표시 

어간 또는 명사에 ;첩사가 이어철 경우 어원 표시는 다옴과 갈이 한다‘ 

첩미사 어원 

f -이 , -음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 …… .••.•• 밝힘 

명 사 1+J 모읍 t -0], -음 以外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.••••.•...•..•• 안 밝힘 
어간 J I 

J l 챔 ........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·밝힘 

짜라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날 빼 그것이 잘뭇 표기한 것이 된다. 다음 

셰 오용의 대표척인 예를 몇 캐 들어 보기로 한다. 

미 양이 >미 다지 (推짧)， 곰배 팔이 >끔배 파리 (曲뽑λι 삼뱉이 >삼바리 〔三足鐵)~

벌이 >버 리 〈勞得)， 살립 살이 >살립 사리 〈生活)， 얼음>어 릎〈永)， 웃음>우승(笑〉 

마개 >악애 (짧)， 오가지 >옥아지 (顆)， 우법 >울엄 (境)， 주검 >죽엄 (옳)， 지 붕 

>집웅〔屋蓋)， 너무>녕우(過)， 거떻다>경영다〈憲)， 미법다>밍업마〔信)， 우습 

다>웃읍다〈可笑)， 

그리고， 이 빼 품제가 되는 것은 예외 규정에 짜른 표기이다. 

골영>꿇명(:f7敗)， 골탕>끓탕Cf'i敗)， 낼짜쌓다>넓다닿다(甚廣)， 낼척하다> 

넓 찍 하다〈頭廣)， 옐옐하다>짧렬하다〔願厭)， 살큼하다>싫금하마〔厭룹)， 할쩍할 

확하다>활짝밟척하다(頻짧)， 얄꽉하다>앓팍하다(稍뚫) 

둘째， ‘-이’ 형과 ‘-히’ 형 부사 

‘-하다’가 붙올 수 있는 말은 ‘-히’로， 그렇치 않은 말은 ‘-이’로 척가 

로 규정하였으나， 이의 예외 규정과， 유추 현상에 의한 ‘-히’형의 강화 

둥A로 잘뭇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. 다음은 잘뭇 척은 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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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이 〔可)， 카지 란이 (齊)， 꾸준이 〔如一)

깨끗허 (짧)， 기 어허 〔期必)， 고히 (麗)， 딱뭇히 (麗)， 뚜렷히 (分明)， 벤먼허 (훌 

훔)， 새 로히 (新)， 일 일히 (--) , 큼직 히 (稍大)

세째， 의성 의태척 부사나， ‘-하다’가 붙지 아니하는 어근(語根)에 ‘이’ 

나， 기타 요음이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. 

위의 푸자나 명사는 어원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. 그렴에도 어원을 밝혀 

척어 잘물을 빚는 경우가 많다. 

귀 루라마 >귀 뚜랍이 〈媒縣)， 기 러 기 >기 려 이 (應)， 뼈 꾸껴 >뻐 국이 〔布顆〉

착푸커 >착뚝이 (切根慣)， 누더 기 >누먹 이 (擬樓)， 메주키 〉뼈 쭉이 (易짧Á)， 살 

사리 >잘살이 (好Á) ， 옐루기 >옐룩이 〔짧毛默) 

갑자기>강작이〔홈후)， 슬며시>슬엿이〈隱然)， 일찌꺼>일찍이〔묶)， 짱짜미> 

함함이(密約) 

네째，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그 의미가 아주 딴 말로 변한 경우. 

의미가 완천히 바뀐 어간이나 어근의 원행은 밝혀 척지 아니하고 발음 

되는 대로 적는마. 그렌데， 이 혜 어원을 밝혀 적으므로 잘풋이 맺어진다. 

거두다>걷우마〔收)， 고릎>끓음(購)， 굽도리>굽돌。1 (藍下部)， 기르다>걸￡ 

다(효)， 느텀>늘임〔緣物)， 만나다>맞냐마〔逢)， 미루다>밀우다〈把)， 푸치다> 

붙이 다〈寄送)， 이 루마>일우다〔成) 

다섯쩨， 사이시웃의 혼란 

사이시옷은 복합 명사나 이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펀소리가 

나거냐， 구개옴화훤 /1-/, /è/ 소리가 날 빼 윗말의 끝소리가 모음인 경 

우 붙이케 되어 였다. 그런데， 이 규정이 찰 의식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

햇어지고 있다. 그 예를 플면 다음과 같다. 

나뭇잎>나무잎(棄)， 뱃잎>대잎〔竹葉)， 베갯잇>에게엇〔沈衣) 

개 꼬리 >갯 꼬리 〔狗尾)， 나무통>냐뭇통(木縣)， 머 리 말>머 릿 말〔序文)， 보쌓 

김치>붓썽김치(包沈菜)， 아래층>아랫층(下層)， 요점>용첩〔평點)， 효과>훗과 

‘〈혔果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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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1 러한 규정에 예외가 되는 ‘윗니， 아랫니， 어금니， 금니’ 짜위도 또 오 

용의 원천이 된다. 

여섯쩨， 한자음 

한자음은 계~케， 열~렬， 율~율의 혼란이 오용의 대표적인 경우이다. 

혼동되기 쉬운 한자폼의 올바른 용례는 다음과 같마. 

제시판〔握示板)， 휴게 살(休행、室) 

배 열(排列)， 순열〔順列)/정 렬〔整것11)， 직 렬(直列) 

분열 〔分짧)， 파열 〔破짧)/작렬 Ct:'1'짧〕 

선열(先烈)， 순열(狗烈)/종결(忠烈) 

"1 렬(뿜컸)， 우열(優!Ji)/졸렬〔뼈컸) 

백 분율〔百分率)， 비 율〔比率)/능률〔能率)， 확률(確率〕 

커 율(紀律)， 운율(題律)/뱅 플(홉律)， 읍률〔률律) 

이상이 바른 용례이거니와 이에서 벗어난 표기가 장옷 쓰이는 것이다. 

/렬， 률/은 모움과 /1-/용 아래에서는 /열， 율/이 된다. 

이밖에 소위 ‘樂， 識， 恩’ 둥 몇 개의 독음을 가진 말， 및 어려운 한지

외 발음에 잘풋이 빚어 지고 있다. 

일곱째，준말 

준말의 경우 가장 많은 찰뭇훤 표기를 보이는 것이 어간 ‘하-’가 춘 

‘동’을 표기하는 방볍이다. 한글 맞춤법은 이 혜 사이 허융을 쓰도록 하 

였고， 위 음절의 발첨으로 쓰는 것을 허용하였다. 그러냐， 이것이 그다음 

음절과 축약판 형태로 나타나 많은 오류가 빚에치고 있다. 

예률 들면 다음과 같다. 

캄당승지>강당치， 마땅동지>마땅치， 부지런숭고>푸치란코， 생각송건대>생 

각컨대， 정결숭께>정결케， 흔숭다>흔E]-

여밟째， 외래어 표기 

오늘날 외래어의 표기는 1958년 9월 확정된 「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h 

을 따르고 있다. 그러나 이것은 일만적J프로 외래어라기 보다 외국어에 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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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원음 표커릎 규청한 것이어서 일용과는 커리카 먼 것이다. 그러커에 

오늘날 외 래 어 표기 는 무볍 천지 이 다. ‘댈헤 매 혼(television) ’ 은 ‘댈헤 매 

존/멜레 III 촌/탤레 III 천/텔레 비 천/탤려 배 종/렐리 III 훤/태 헤 매 존/헤 허l 

III 혼/터1 레버천/테레비견/테레배지언/태레바존/태레비천’ 동 무수한 

표기 형태를 보여준다， 탤허1 바종은 특히 심한 경우이다. 대부훈의 외래 

어가 이러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. 따라셔 섬한 원음 위주의 외국어 표 

기법 아난 외래어 표기법이 마련되어야 하겠고， 일반 언중이 참고하고 기 

준을삼을사천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하겠다. 

아홉째， 띄어쓰커 

띄어쓰기의 요용은 수량을 나타내는 불완천 명사를 붙여 쓰는 것， 복합 

어플 잘 몰라 혼란을 뺏는 것， 첨어률 띄어쓰는 것， 보촉 용언을 붙여 쓰 

는 것 둥이 대표척안 것이다. 

~용의 예를 몇 개 보이연 다옴과 같다. 

동 1, 500 원 50 건?돈 1， 500훨 50전， 솔 한 잔>술 한잔， 차 셔 대>차 석대 

들어오다>들어 .9...다， 띄 어쓰기 >띄 어 소기 , 쏟살같다>쏟 잘 갚다 

각각>각 각， 굽이 풍이>풍이 풍이 , 쓰벼 쓰다>쓰다 쓰마， 01 형든저 렇틀>01 

렇듣저렇든 

놀려 대다>놀려대다， 져들어 쌓다>며툴어쌓다， 먹어 버리다>먹어버리다，.lL 

고 설마〉보고싶다， 원어 보다>읽어보다 

<1984. 8. 31> 

'l O 


